북한 유학생의 인생 여정
- 불가리아에서 유학생에서 망명자로서의 삶
최 권 진(인하대학교), 김소영(소피아대학교)
1. 머리글
2. 본문
3. 맺는말
<참고1> 망명 선언서
<참고2> 최동준의 시
<참고 3>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보고문
<참고 4> 사진 자료
1. 머리글
현대 역사에 있어서 한민족(韓民族)과 불가리아간의 관계는 북한과 불가리아간의 교류사였다.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형제국이었던 두 나라 사이에는 한국전쟁 이후로부터 보통 300여명의 북한 유학생이 불가리아에 공부를 하러 파견될 정도로 긴밀했다.
졸고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북한이 불가리아에 유학을 보낸 학생들 중에서 불가리아에 정치 망명을 한 유학생 4명의 망명 과정과 인생 역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네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한 편의 긴 인생 드라마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한데, 여기에 실은 내용은 이 글을 쓰기 위해 필자들이 직접 면담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2. 본 문
불가리아는 6.25 전쟁 동안 소련과 함께 북한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하면서 서로 공산사회주의국가들로서 형제국의 관계를 굳혔다. 전쟁이 끝난 후 불가리아는 한국동란 중에 생긴 전쟁고아들을 많이 입양했으며, 또한 전쟁 후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많은 유학생을 학비를 면제해 주고 월 생활비까지 주면서 받아들였다.
유학생을 통한 북한과 불가리아간의 교류는 한국과 불가리아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 1 년 전인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국과 불가리아 간에는 외교 관계가 1990년 초에 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이전에 다른 동구권 국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북한은 당시 120여명에 달하는 북한 유학생들을 급하게 본국 소환명령을 내려 조선민항 편으로 한꺼번에 모두 철수했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최동성, 최동준，이상종，이장직 씨 네 사람도 북한 당국의 까다로운 출신성분 검사 등을 거쳐 열차를 타고 한국전쟁 이후에 불가리아에 유학을 왔다.
(1) 최동성: 1935년 함경북도 길주읍에서 출생. 1955년 9월에 소피아에 도착해 소피아 화학공업대학에서 공부함.
(2) 최동준: 1936년 함경남도 삼수군에서 출생. 1956년 9월에 아래 이상종, 이장직 씨와 함께 소피아에 도착해 소피아 광산지질대학에서 공부함.
(3) 이상종: 1936년 함경남도에서 출생. 1956년 소피아 도착, 소피아 화학공업대학에서 목재화학 전공.
(4) 이장직: 1936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 1956년 소피아 도착, 소피아 임산공업대학에서 목재가공 전공.
이들이 운이 좋아 외국에 유학을 올 수 있었던 최고 조건은 유학생선발시험 성적과 부모들이 항일운동을 한 덕분에 출신성분이 좋아 선발이 되었다고 한다.
만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2주일 동안 평양-북경-모스크바를 거쳐 열차를 타고 불가리아에 유학을 왔다. 최동성씨는 다른 세 사람보다 1년 빠른 1955년에 유학을 왔다. 이들은 유학을 오기 전 며칠 동안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단한 소양교육을 받았으며,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모든 유학생들이 모여 ‘맹서문’을 쓰라는 지시가 왔다. 맹서문의 내용은, ‘당과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께, 다음과 같이 엄격히 맹세함’으로 시작해서 당과 수령이 주는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과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외국 처녀들과 사귀지 않겠다는 것과 성공리에 유학을 끝마치고 귀국하겠다는 것이었다.
최동준, 이상종, 이장직 씨가 소피아에 이렇게 도착한 날짜가 1956년 9월 7일이었다. 다음날 불가리아 주재 북한대사 박성철이 유학생들을 모아 놓고 ‘유학중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 연설을 했는데, 주 내용은 ‘조국을 떠날 때 쓴 맹서문에서처럼 앞으로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조국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불가리아 처녀들과 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유학 초창기에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었다. 1년 먼저 온 최동성 씨는 소피아 종합대학교 어학부에서 1년간 불가리아어를 배웠다. 이때 불가리아 정부는 외국인 학생이 불가리아어를 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 기숙사를 배정할 때 불가리아 학생과 같이 방을 쓰도록 했다. 최동성 씨는 이때 8개월 간 소피아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젤류 젤레프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 이 우정은 최동성 씨를 비롯하여 네 사람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에 젤류 젤레프는 반공산당 운동가로서 활동하게 되며, 불가리아 공산당이 무너진 후에 민주방식으로 선출되는 초대 불가리아 대통령(재임기간; 1992.1-1996.11)이 된다. 나중에 유학 온 세 사람도 같은 곳에서 1년간 불가리아 말을 배웠다.
언어를 배우면서 저녁에는 북한대사관에 모여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기’를 공부했으며, 조선노동당 투쟁사 연구 시간에는 ‘우리 당에는 개인 숭배사상이 없으며 김일성은 인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숭앙 받는 사랑하는 인민의 영도자’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이 네 명의 유학생들은,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제 20차대회가 있었고 세계 공산당 조직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즉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반대하는 운동(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시 불가리아에서도 개인숭배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져 ‘위대한 영도자’ 빌코 체르벤코프를 당 제1비서로 격하시켰으며 당내 간부들에 대한 숙청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56년 10월에는 헝가리에서 사회주의국가간의 평등 관계를 요구하는 인민혁명이 일어났으나 소련이 탱크로 무력 진압을 하여 유혈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헝가리 민중봉기 이후 많은 불가리아 대학생들이 퇴학을 당했고, 광산이나 채석장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또한 북한 유학생들 중에서도 성분 조사가 있은 후 몇 명은 귀국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을 겪은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억압이 없는 나라’라고 항상 외치는 공산주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말로 위장된 허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학과정 1년을 마치고 이들은 각자 대학과정에 진학을 했다. 56년 9월에 소피아 화학공업대학에 입학한 최동성 씨는 하늘같이 믿어온 스탈린을 흐루시초프가 격하운동을 하기 시작하자 공산주의 실체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배운 ‘이상적인 공산주의’와 실제로 벌어지는 공산주의 현실 간에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원칙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신경병까지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병원에 가서 맹장수술을 한 다음 요양을 핑계로 학교를 1년간 휴학하고 요양소로 요양을 떠났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북한 유학생들은 서로 상대방을 감시해야 했다. 북한과 중국이 스탈린을 격하하는 소련을 위시한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을 ‘현대수정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당국의 감시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 유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대학기숙사에 돌아와야 했고, 저녁식사 후 모두 한자리에 모여 ‘김일성항일투쟁회상기’, ‘조선노동당사’, ‘김일성 보고문’을 낭독하고 연구해야 했다. 기숙사 영화관에서는 사상교육을 위한 영화까지 보아야 했다. 사상교육의 기본지침은 ‘동풍(東風)은 서풍(西風)을 이겨야 하며 유럽의 영향이 북조선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까지 배운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말은 없어지고 ‘주체사상’이라는 말로 바꾸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김일성주의’로 변경시켰다.
북한 당국은 출신성분이 좋은 이들 유학생들은 제일 말 잘 듣는 심복으로 믿었지만, 유럽물이 들까 봐 안심하지 못했으며, 유학생들의 행동을 수시로 조사해 문제학생들은 대사 비서관을 통해 공개한 후 귀국시켰다.
사실 모든 북한 유학생들은 겉으로 내놓고는 항상 이구동성으로 ‘김일성 만세’를 불렀지만 진심은 아무도 몰랐다.
이 네 사람이 망명에 대한 결심을 굳힌 계기는 1959년에 있었던 조국 구경이었다. 1959년 8월 ‘위대한 수령 덕택에 조국을 구경’하게 되었다며 모든 북한 유학생들을 특별 열차에 태웠다. 모두 고향집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슴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소련과 동유럽의 모든 북한 유학생들을 평양에 모으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국 구경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었으며, 진짜 이유는 유학생을 통해서 수정주의 요소가 북한에 유입된다고 생각해서 유학생들의 사상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평양의 보통강 인민학교에 모두 머물게 하고서는 사상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기숙하는 장소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절대로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으며 자유로이 서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제일 먼저 중앙당 직속간부들이 나와 자아비판을 하라고 하면서 그간 유럽에서의 행적을 낱낱이 대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공장, 농촌 등지를 돌아보면서 ‘공화국건설의 성과’와 ‘노동당정치의 성과’에 감탄을 해야 했다.
고향에 도착해보니 듣던 바와는 너무나 달랐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기본문제였다. 유럽과 비교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자 반가움보다는 서러움이 컸다.
한편 조국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준다며 반당분자 집단수용소도 보여 주었다. 이때 최동성 씨는 6.25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역임한 김을규가
 비참하게 수용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북한 공산당체제에 큰 실망을 느꼈다. 김을규는 최동성씨의 부친과 항일운동을 같이 해, 최동성씨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한다.
검열 결과 ‘유럽물’이 들어 계속 공부를 하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약35% 정도의 유학생들이 북한에 남게 되었다. 소피아로 돌아오는 열차 속에서 위 네 사람은 각자 김일성 공산체제가 북한에 있는 한 다시는 조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소피아로 돌아와서도 매일 저녁 대사관에서 사상교육이 계속되었다. 최동성 씨와 최동준 씨는 대사관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했다. 이때 이 둘은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을 지 킬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때가 졸업을 2년 앞둔 1960년 초엽이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알기라도 하면 당장 본국소환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동성씨와 최동준씨는 밤에 몰래 만나 어떻게 망명할 것인가를 의논하곤 했다. 불가리아-소련-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할 때 쓸 돈으로 장학금을 조금씩 모았다.
최동성씨는 졸업 몇 달 전부터 불가리아 주재 소련대사 데니소브를 찾아가 사정을 토로해 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소련대사는 면담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1962년 5월에 이미 망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졸업논문만 남은 1962년 7월 28일 북한대사 임춘추가 북한 유학생들을 소집했다. 그는 당과 김일성 수령님의 혜택으로 조국 방문을 하게 되니 바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비행장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최동성씨와 최동준씨는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다가오자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기숙사로 재빨리 돌아왔다. 북한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도망치는 길밖에는 없었다. 두 사람이 책과 옷 등 소지품을 아무도 모르게 기숙사 창고로 옮길 때 이장직씨와 이상종 씨가 두 사람한테 찾아와 어떤 결심을 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자신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태껏 감추고 있었다면서 함께 도망치자고 말했다.
특히 이상종씨는 모범학생으로 대사관의 신임을 받아 북한 유학생 공청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는 공청위원장으로 김일성의 충복 노릇을 하는 척하면서 동료 대학생들 사이에 생겨나는 불만을 숨겨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리하여 네 사람은 당일 오후에 기숙사에 일단 모였다가 두 패로 나뉘어 도피 장소인 소피아 근교 비토샤 산으로 도망쳤다. 정신 없이 산길을 달려 숲 속으로 달려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린 다음 등산객으로 변장을 하고 폰폰이라고 불리는 산장으로 갔다. 다음 날 위 네 사람은 인적이 없는 암벽 옆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귀국 거절 사유를 밝히는 ‘정치선언서’를 작성하여 보내기로 했다. 이 선언서는 최동성 씨가 미리 작성한 초안에 각자의 의견을 좀 더 첨가해 썼다.(참고 1)
정치선언서에 서명을 한 이 네 사람은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생사를 함께 나누자고 굳은 맹세를 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공식적으로 김일성 체제에 반대하는 망명길을 걷게 되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미리 약속한 소련 친구를 폰폰 별장에서 만났다. 그에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불가리아중앙당, 적십자, 외무부 및 관련 단체에 정치선언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소피아 공항에서 오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 공항에 나온 북한 유학생 중에 누구도 이들이 도망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며칠 뒤 이들이 보낸 정치선언서를 받고 이들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대사관에서는 분노에 차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이들을 찾으려고 소피아 시내를 샅샅이 뒤졌다. 비토샤 산에 올 때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이 눈에 띄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다가는 붙잡힐 것 같아 이들은 폰폰 별장에서 더욱 외진 곳에 위치한 쿠마 별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곳도 안심할 곳이 못되었기에 낮이면 별장을 떠나 숲 속에 은신했다. 날이 저물면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와 음식을 사 갔다.
산속에서 기약 없이 도피생활만 하다가는 체포에 대한 불안과 초조, 배고픔으로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네 사람은 은밀히 산을 빠져 나와 곧바로 불가리아 공산당 제2비서 보얀 벌가라노프를 찾아갔다. 그는 뜻밖에 당 외교부 부장 벨라 나체바를 동석시킨 채 이들의 사정을 낱낱이 들어 주면서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
그 무렵 북한대사 임춘추는 ‘불순분자’ 네 명을 체포 이첩해달라는 성명서를 북한정부의 이름으로 불가리아 외무부에 발송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당비서는 즉각 체포에 나서지 않고 당의 지시를 기다렸으며, 당에서는 모르는 척하면서 이들의 행동을 묵인했다.
당 청사를 몰래 빠져 나온 이들은 소피아 시내에서 지하투쟁을 할 결심을 하고 친구의 기숙사에서 며칠을 묵었다. 이때 많은 불가리아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이들을 격려해 주었다.
어느 날 불가리아 사회안전부 요원이 이들한테 와서 앞으로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비토샤 산에 있는 쿠마 별장으로 데리고 가서 별도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했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사회안전부 요원이 다시 찾아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소피아로 다시 내려와서 졸업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네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와 망명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에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술을 취하게 마셨다. 다음날 오후 승리를 다시 한 번 자축하는 의미에서 소피아 시내 영화관에 들렀다가 나올 때였다. 언제 와 있었는지 영화관 현관문을 지키고 섰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이들을 잡아가려고 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네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밧줄에 묶여 외교관 차에 실려 북한 대사관으로 옮겨졌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으며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망명의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장직 씨와 이상종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불 천으로 밧줄을 만들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했다. 이 두 사람은 탈출을 하자마자 최동성 씨와 최동준 씨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불가리아 친구들을 동원해 북한 대사관과 공항, 역 등을 매일 감시했다. 또한 대학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북한대사관에 가서 제자를 불법으로 납치 감금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도록 하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최동성 씨와 최동준 씨의 신변에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동안 임춘추 대사는 불가리아 정부로부터 위 네 사람을 납치 감금한 일로 인해 추방당했으며 다른 사람이 대사로 부임했다.
이렇게 갖은 고통은 겪은 지 두 달이 지났을 무렵 북한 대사관측은 최동성 씨와 최종준 씨에게 조국귀국환영을 위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상종 씨와 이장직 씨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직감으로 두 사람이 탈출했음을 알고, 다음날 비행장에서 취할 행동을 논의했다. 당시 두 최씨는 불가리아 정부에서 끝까지 그들을 구해주지 않을 경우 비행장 경비대의 내무원을 폭행해 싸움을 건 뒤 불가리아 정부가 자신들을 체포하게 하거나,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둘째 방안으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여권을 건네주면 그 즉시 찢어 버리자는 것이었다.
62년 10월 19일 아침 최동성 씨와 최동준 씨는 북한 외교관 차를 타고 소피아 공항으로 향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불가리아 외무부와 다른 나라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귀국을 선택했으니 비행장에 나와서 보라고 초청을 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최동성 씨와 최동준 씨를 차 안에서 끌어내 갈라놓고 4 명씩 붙어 감시했다. 잠시 뒤 대사관 직원들이 여권을 나눠주자, 두 사람은 여권을 찢어 공중에 뿌리면서 군중을 향해 ‘김일성 반대’, ‘조국귀국 반대’를 외쳤다. 그 다음 북한 대사관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좌우에서 미리 와 있던 불가리아 친구들이 도주로를 가르쳐주었다. 비행장 울타리를 넘어 어떤 건물 속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낯선 불가리아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몇 시간 뒤 두 사람은 불가리아 안전부 요원들의 안내로 안전부 사무실로 가 탈출경위서를 쓰고 나와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한 이상종 씨와 이장직 씨를 만났다.
네 사람은 다시 불가리아 공산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을 김일성 체제로부터 구해 준 데 감사를 표시했으며, 북한에는 김일성 개인숭배가 있으며, 김일성이 당비서로 있는 한 조선노동당 노선을 따를 수 없으므로 불가리아에 정치 망명을 다시 요청했다.
그 해 가을 불가리아공산당 제8차 당대회가 있었다. 그때 북한노동당 대표가 와서 이들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는 이들이 여권을 가지고 북조선으로 귀국했으니 자신들은 모른다는 대답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불가리아 정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네 명의 북한 유학생 망명 문제를 접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 격하운동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이 네 사람에게 불가리아에 살도록 허락해 주라는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의 테러나 납치를 우려해, 소피아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도시 스타라 자고라에 이들을 살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의 불가리아 망명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때가 1962년 13월 25일이었다. 스타라 자고라 화학비료공장에서 일하는 소련 전문가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들도 살게 되었다.
최동성 씨와 이상종 씨는 화학비료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장직 씨는 가구 공장에서, 그리고 최동준 씨는 도 설계소에서 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광산에 지질기사로 취직했다.
불가리아에 이렇게 정착한 이들은 불가리아 정부에 불가리아 국적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 망명 순간부터 30여 년 넘게 무국적자로 거주허가서만을 가지고 살았다. 김일성이 불가리아에 올 때마다(76년, 86년) 이들의 탈출 망명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때마다 불가리아 당국은 납치나 테러를 우려해 이들을 산골로 출장을 보내면서도 국적을 주지 않았다.
최동준, 이장직, 이상종 씨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귄 불가리아 여자와 결혼을 해 가정을 일구었으며, 유일하게 최동성 씨만 독신으로 살고 있다.
3. 맺는말
1989년 불가리아에서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며, 1990년에는 한국과 불가리아 간에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 초대 민주정부의 대통령으로 최동성 씨와 대학시절부터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던 재야민주운동가 젤류 젤레프 씨가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젤류 젤레프 대통령은 최동성씨를 직접 불러 1991년 1월 10일 불가리아 국적을 주었으며, 1995년 4월에 한국을 국가원수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최동성 씨를 공식수행원에 포함시켜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개인의 소망대로 이상종 씨와 이장직 씨는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리고 최동준 씨는 불가리아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이장직 씨는 1991년부터 소피아 삼성지사 소장으로 일했으며, 이상종 씨는 소피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있다. 최동성 씨는 평생을 다니던 비료공장에서 상급기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한때 한국대사관에서 통역을 맡아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동준 씨는 스타라 자고라에서 살면서 시 상수도공사에서 일하고 정년 퇴직을 했으며, 현재는 고인이 되었다. 최동준 씨는 부인이 농학박사인 지식을 이용해 부업으로 한국 배추를 재배하여 재 불가리아 한인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20세에 불가리아에 유학 와 30년을 넘게 이국 땅에서 무국적자로 살면서 이들은 일부러 한국인임을 남들에게 밝히려고 하지 않았으며, 한국말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한국말보다 불가리아말을 더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기 시작한 지는 불가리아와 한국이 수교를 하고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이 불가리아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상이 불가리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의 말을 빌리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불가리아 유학을 올 당시 북한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중국에서 주는 옥수수 가루로 허기를 때웠다고 한다. 그런데 불가리아에 오니 빵은 아주 흔하고 북한에서 구경하기 힘들었던 쌀도 흔하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주의 공산경제를 받아들인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불가리아도 힘든 경제상황을 겪고 있으니 역사가 가야 할 길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는 것 같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네 명을 만나면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최동성 씨는 다음과 같이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념이 변화했다고 요약했다.
(1) 청년기인 20대 시절에는 자신은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항일운동을 한 부친도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함).
(2) 56년-64년 (흐루시초프가 하야하고 다시 스탈린이 격상됨)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훌륭한데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김일성을 의미)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북한의 생활이 좋지 않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이 좋아질 것이다. 김일성이 물러나면 자신이 북한에 가서 할 일이 많다는 희망으로 10년을 살았다.
(3) 65년-79년에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훌륭한데 생활에 실천이 안 된다.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4) 그 이후로부터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한다고 생각하며 그 종말을 기다렸는데, 종말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
위와 같은 최동성 씨의 신념의 변화는 불가리아의 일반 지식층의 사상변화와 거의 동일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동준 씨는 독일에서 한국학 교수로 있는 고향 친구(김연수, Deutsches Institut fur Korea-Forschung, Kiel, Germany)의 회갑을 맞아 지금까지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를 썼다며 보여주기에 여기에 싣는다(첨가2). 이 시는 최동준 씨가 걸어 온 인생길과 장래에 대한 소원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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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e stories of North Korean students

- Lives as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as refugees in Bulgaria
Gwon Jin Choi (Inha University), So Young Kim (Sofia University)

Ever since the Korean War was o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nt a large number of students to study in communist countries in Europe. Bulgaria was one of those countries which had a strong relationship based on the communist brotherhood. North Korea selected only those who were to be loyal to the communist ideology and regime. But there were 4 North Korean students in Sofia who refused to go back to North Korea and seek political asylum in Bulgaria, condemning the then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and his dictatorship.

This paper is the life stories of the 4 fugitives who, fortunately, have been allowed by the then Bulgarian and the Soviet Union’s governments and communist parties to live as stateless person in Bulgaria. This paper deals with their arrivals in Sofia in 1955 or 1956, their lives as students and fugitive process, and their lives as refugees in Bulgaria. Their declaration for seeking political asylum, a poem written by one of the refugees and a report sent by the Bulgarian embassy in Pyeongyang are included in the paper.

<참고 1> 망명 선언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조선 로동당중앙위원회 앞
존경하는 동지들!
우리는 8.15 해방 후 어린 시절부터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육을 받으며 육성된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적인 아들들이다. 해방 이후 소련공산당과 소련국가와 그 인민의 절대적 방조 하에 정치·경제·문화의 전 부문에서 공화국인민이 달성한 민주주의적 사회변혁과 건성을 우리는 전적으로 환영하며 그 혜택들을 직접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당한 공민들이다.
아울러 이 웅대한 사회혁명적 변동과 건설이 오유없이 진행되리라고 믿는 리상가들도 결코 아니다. 반대로 새 생활을 개척하며 창조하는 과정에서 맑스주의 당들이 리론과 실천면에서 오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바이다. 문제는 이 오유를 제때에 시정하고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맑스주의 당들의 기본 임무이며 과업이다. 또한 이러한 오유들이 어느 한 형제당이나 국가에서 밝혀지고 그 수정을 위한 투쟁이 실시된다면 이것은 전 사회주의 진영의 일반적 교훈으로 되어야 하여 이 모범을 자기 당과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에 적웅시키는 것이 맑스주의 당들의 프롤레타리야 국제주의적 임무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로동당 정책의 지금 형편을 살펴보면 프롤레타리야 국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1956년 2월에 있은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후부터 우리는 조선로동당 정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심심한 관찰과 심중한 주시를 해 왔다. 그 결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한줌도 못되는 반당분자들이 당과 국가의 정권을 틀어잡고 반당 반인민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진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오직 튼튼한 정권유지에 급급한 이들은 반당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자기의 정책을 숨기기 위해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있은 지 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사상과 로선을 인민들로부터 감추고 있는 것이다.
당내 정책에서 김일성 도당은 당의 통일을 구실로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의 척추인 저명한 지도자들을 종파니 반당파니 사대주의자니 수정주의자니 양풍파니 하는 엉뚱한 상표들을 달아 재판도 선고도 없이 육체적으로 숙청하거나 혹은 강제로동수용소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처단된 당 국가간부들의 대부 분은 일제시기에 지하운동과 감옥생활을 길게 해온 조선독립운동애국투사들, 공산주의자들, 조선인민국 군관들과 장령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정치국 위원들, 최고국가요인들 그리고 과학 문화 예술일꾼들이다.
김일성 도당은 레닌의 당내 집체적 지도 원칙과 공산주의 도덕을 말살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당과 국가정책의 규법으로 만들고 당과 국가 생활에 퇴폐적인 봉건적 질서를 설치하고 있다. 소위 항일유격대 회상기를 비롯한 김일성에 대한 신화와 전설을 꾸며내는 등 조선인민의 역사를 외곡 날조하며 마치도 세상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이 인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 김일성 도당은 조선로동당을 국제로동운동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자력갱생이니 주최니 양풍반대니 하는 엉뚱한 구호를 내들면서 공화국 인민을 국제생활로부터 이탈시키고 당원들과 전 인민을 암흑 속으로 끌어가고 있다. 자기 정권유지와 강화를 위해 이 도당은 프롤레타리야 국제주의를 무시하고 민족배타주의 정책을 겁없이 실시하며 인종주의 선전까지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대다수 맑스주의 당들과 로동운동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소련공산당의 새로운 대외정책 로선인 “평화적 공존” 사상과 의지를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이며 결탁이라는 수정주의라고 외곡하면서 소련공산당과 그의 지도자 흐루시초프 동지를 변절자라고 비방중상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김일성 도당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반당 반인민 반사회주의 반국제주의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적으나마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소련공산당과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는 한 그의 영향 밑에 조선로동당내에도 변경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또 다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로동운동의 당당한 성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희망은 금년에 있은 조선로동당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정치로선으로 하여 종국적으로 말살되었다.
지금 우리들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허위에 찬 지난 날 생활을 쓰라리게 인식하게 되며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수치를 느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땅에 살면서 김일성 도당이 실시하는 반당, 반인민, 반사회주의, 반국제주의 정책의 공범자의 처지를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금번 귀국을 임시 거절한다. 동시에 멀지 않는 장래 우리들이 부끄럼없이 충실한 공민답게 조국에 귀국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다.
공산주의 인사를 드리면서，
1962년 7월 29일
쏘피야， 불가리야
최동준, 이장직, 이상종, 최동성 (수표)
<참고 2> 최동준 씨의 시
북녁에 두고 온 고향
-내 고향 친구 환갑을 축하하여 (김연수)
고향의 북녁 하늘을 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하늘 고향 땅 이끼 덮인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마시며
행복한 꿈을 꾸며
티없이 깨끗이 자라났다.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 고향이
보잘 것 없는 섬 오랑캐 놈들에게서
너무도 심하게 입은 상처도 없애버렸으며
수난의 안개 걷힌 내 고향
조상들이 피로서 찾았고
목숨으로 지켰고
땀으로 가꾸어
반만년 보존하였다.
고향의 풀 한 줄기
한 그루 나무
하나의 바위도 귀중하다.
고향 흙 한 줌도 보통 흙이 아니매
한 치 땅에도 얼마나
조상들의 땀이 잠겼으며
서러운 눈물과 피로서 물들었던가.
그 고향 땅에서
풍요한 흙냄새를 흐뭇히 맡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이 오면
오곡백화(花) 씨를 뿌려
만풍년의 고향땅 내 땀으로 걸구어
꾀꼴새 노래 듣고
종다리 춤추는
고향의 파란 북녁 파아란 하늘아래
지상낙원 이루어
행복의 삶 꿈꾸었다.
어린 시절은
양단 된 이북에서
땅만 허비고
웃음도 없이
노래도 없이
가슴 허비는 아픔을 누르고 주리니
내 마음은 끝없이 괴로워서라
철이 들어서는
해당화 붉게 되는
남단 바닷가 기슭에서
벅차고 들끓는 가슴펴고
울음도 없이
슬픔도 없이
맘껏 노래불러 뛰놀며 웃는
남해가 소년의 얼굴이 그리워서라
기쁜 눈물 흐리며
동해에 뜨는 붉은 해처럼
뜨거운 충성의 불덩어리를 심장에 안고
배움의 길에서
내 어린 시절에 없었던
웃음과 노래를 찾고자
남해가 소녀도 만나고
삶의 행복과 보람을 찾고자
북녁에 고향을 두고
어머니 품에서 첫걸음 뗐노라.
어머니 품에서 첫걸음 떼듯
수난 속에서도 굽힘 모르는 그 기세도
이역의 발칸반도에서
심현한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피땀을 아끼지 않고 심력을 가했으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환희로운 날도 없이
행복의 웃음도 없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 갈수록
고민의 주름만 얼굴에 깊었더라.
슬플 때나 기쁜 때나
고향 그리움에 눈시울로 적시며
반세기를 하루같이
그리도 가슴속에 안타까이 기다리던
우리 민족 대경사의 날.
한강변의 기슭에서 떠난
“한강변의 기적”이
북녁 고향 길로 가는
통일의 다리를 잇닿으니
자유와 행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고향 사람들과 손잡을 영광의 시각이
잇닿아 있어라.
고향집 뜰악에서
어머니 두을 꽉잡아 디디던 첫발작
한 평생 그 발걸음으로 걸어도
싫증을 모르니
이역 수천만리 발칸반도를 떠나
통일의 다리를 건너
남해가 소녀의 웃음과 노래.
크나큰 기쁨과 행복을 나누자고
북녁에 두고 온 고향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귀밑 머리가 희고
주릅 깊은 얼굴에
반백년 참았던 쓰라린 눈물 삼키며
세계 사람들이 감격과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고향 통일 언덕에 떳떳이 서서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치리리
만세!
만세!
남북통일
무궁무궁 만만세!
<참고 3>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보고문
♦ 보고문
· 기록 보관 장소 (불가리아 국립 문서보관소: R. Bulgaria Archives State Agency)
· 문서 번호: 66155
· 문서 작성 기관: 주평양 불가리아대사관 대리대사 류벤 스토이치코프
· 수신인: 불가리아 외교부 장관 카를로 루카노프
· 문서 작성일: 1962.09.13
· 문서 분량: A4 5매
· 문서 내용 번역: <아래 별첨>
· 주요 내용: 소피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망명을 신청한 북한 유학생 4명을 소피아 시내에서 체포하여 북한 대사관에 감금한 것에 대한 항의로 불가리아 정부가 소피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것에 대해 북한 외교부 차관 유창식이 평양에서 각국의 대사와 대표를 모아 놓고 이는 공산주의 형제국의 우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평양 주재 북한 대사를 맞추방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
불가리아인민공화국 대사관 번호 307                 평양, 1962년 9월 15일 
66155
외교부장관 카를로 루카노프(Karlo Lukanov) 동지에게
보고서

주평양 불가리아인민공화국 대사관 대리대사 류벤 스토이치코프(Lyuben Stoichkov)
장관 동지,
금년 9월 6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교부 차관 류창식 동지가 평양 주재 대사들과 대리대사들에게 네 명의 북한 학생 사건에 대해 그리고 북조선 정부가 보그다노프(Bogdanov;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 역주) 동지를 기피인물로 선언한다는 결정에 대해 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자리에 참석했던 여러 대사관의 동료들과 본인이 대화를 통해 파악한 바로 류창식은 다음 사항을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북조선과 불가리아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래서 불가리아 정부가 북조선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북조선) 외교부는 형제 국가의 외교 대표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발생한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불행한 일이다….
금년 9월 5일에 불가리아 정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소피아 주재 북조선 대사를 추방했다…

이 행위는 북조선과 불가리아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동지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최근까지 북조선과 불가리아의 관계는 형제와 같았다… 불가리아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손상하는 조치를 고의로 취했다.
북한 고등교육부의 결정으로 그 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북조선) 대사관은 그 학생들이 귀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조선 정부는 그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이들이 귀국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불가리아는 형제국이어서 북조선 대사는 불가리아 관계기관이 협조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 간의 당연한 관계라고 생각하여 불가리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
8월 25/26일에 불가리아 외교부 장관이 북조선 대사를 만나 그 학생들이 불가리아에 남아 공부를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북한, 역주) 당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다. 어떻게 형제 국가가 자신의 당과 정부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학생들을 옹호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소피아 주재 북조선 대사관은 그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서 그들을 대사관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이는 올바른 것으로, (북조선) 대사관은 이들의 훈육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불가리아 정부는 (북조선) 대사관이 취한 올바른(정당한) 조치에 대해 (북조선) 대사관이 불가리아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대사관 내부 일에 관여하면서 (북조선) 대사를 위협하였고 그를 추방했다….
이는 형제 국가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도발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불가리아에 학생들을 보냈을 때 우리는 불가리아 정부를 전적으로 믿었다…. 왜 지금 불가리아 정부 기관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을 도와주기는 커녕, 그들에 대해 이와 같이 근심을 표명하면서 왜 대사를 위협하고 좋은 관계를 희생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 학생들이 불가리아에 망명을 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공통의 목표가 있으며 공산주의를 향해 걷고 있다…. 이러한 일이 다른 이데올로기와 다른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다….
이 학생들은 우리 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비방과 공격을 했다….
불가리아에 있는 어떤 공식적인 집단들이 이 학생들이 당과 정부에 반대 선언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불가리아의 특정 공식 인물들이 학생들에게 은신하고 짐을 옮기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북한, 역주) 정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으며, 불가리아 시민들이 이 편지들을 (북조선) 대사관에 가져가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난받지 않으려고, 북조선 대사관이 이 학생들을 강제로 체포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학생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다....” 북한 대사관은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다…. 우리의 협력자들은 불가리아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월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공안요원 4명과 국가보위부 소속 협력자 1명이 학생들을 소피아 시내에서 체포한 후에 그들을 (북한) 대사관에 인계했다….
북한 대사관은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9월 1일에 북한 정부는 소피아 주재 대사를 통해 불가리아 당국에 이 학생들의 훈육을 위해 도와 줄 것과 북조선 정부에 합당한 존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불가리아인민공화국 간의 우정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한 (북조선) 대사를 추방했다. 그 결과로 소피아 주재 북조선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어떻게 북조선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가? 불가리아 학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과 정부에 반대를 선언한 조선 학생들에 관한 문제이다….
불가리아 치안 당국은 선린 관계를 위해 그 학생들을 (북조선) 대사관에 인계했음이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오직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모욕과 무례를 범해 사회주의권의 단결에 해를 입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불가리아에게 있다.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여긴다. 우리는 결연히 그러한 접근법을 부정한다….
대사는 양국 간에 상호 교환한다… 우정도 쌍방 행위이다. 일방적인 우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는 불가리아 대사가 조선인민공화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사건에 유감이다….
불가리아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누구에게 필요하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결정을 여러분은 잘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류창식의 생각의 순서를 가능한 한 지키면서 쓴 것이다. 동지들(참석자들, 역주) 중 일부는 조선인민공화국의 대사관에 편지를 쓴 사람들이 불가리아의 공식 인물이 아니라 네 사람의 학생이 한 일이며 불가리아 시민들이 편지들을 대사관에 전달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다.) 류창식의 정보에는 모순이 있다. 처음에는 (북한) 대사관이 학생들을 거두어 들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4명의 공안요원이 학생들을 체포해서 대사관에 인계했다고 한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동지들도 이 점을 발견했다.
이 정보를 공개하기 세 시간 전에 외교부의 초치로 나는 류창식 동지를 방문했다. 이는 몸이 불편하여 면담을 다음 날로 미루자고 요청한 보그다노프 동지(대사, 역주)를 대신하여 내가 간 것이다.
내 앞에서 류창식은 신경질적으로 서서 나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외교부의 문건을 조선어로 읽었다. 통역은 러시아어로 했다. 내가 제일 먼저 이 통지를 다음 날로 연기하자는 우리의 요청을 반복하자, 그는 내 말을 툭 끊고서 “지금은 나만 말할 것이요”라고 했다.
내 앞에서 읽은 문건의 내용은 대사들에게 통보된 것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대사들 앞에서 전달된 정보에는 공식 인물들이 학생들을 도왔고 그 학생들이 당과 정부에 반대하도록 부추겼으며, 공안요원이 학생들을 체포하여 (북조선) 대사관에 인계했다는 몇몇 추가 내용이 있다.
내 앞에서 읽은 문건은 더 날카로운 표현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9월 5일에 불가리아 정부는 소피아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에게 거친 조치를 취했고…”, “그 사건은 조작된 정보로 고의로 날조된 것이다….”이다.
몇몇 동지(대사)들은 똑같은 표현이 그들 앞에서 발표된 문건에도 사용되었다고 기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보를 주고받는 동안에 북조선 당국은 제때에 전달되는 것을 늦추려고 했다. 예를 들면, 9월 1일에 김창만과 (불가리아) 대사와의 대화에 관한 전보를 우리는 9월 3일 아침 8시(평양 시간)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핑계로 이 전보는 전신국에 11시까지 붙잡혀 있었다. 우리 통역의 참석 하에 전신국 부서장과의 대화에서 이 전보를 9월 4일까지 연기하라는 임무가 있으며, 그가 나의 동의를 받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이 부서장은 9월 4일에 혼신이 생겨 전보가 전달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내비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불가리아) 외교부가 우리에게 9월 5일에 북조선 대사에게 경고할 것이며 만약 학생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그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발표할 것이라는 9월 4일자 전보를 다른 전보들과 함께 9월 6일 9시에 받았는데, 이는 북조선의 결정을 통지하려고 (불가리아) 대사를 (북조선) 외교부로 초치한 바로 그 날짜와 시간이다.
평양, 1962년 9월 13일
대리대사 (서명)
 <보고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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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ITAPHH

o JOF Io
T MunvcTBpA-HA BLHUHATE DAGOTH
xpyrapa Kapno Jyxaxos

AOKITAITHA SANTNCEKA

or Jncen CTomuxoB, BpeMenHo Ympasasasam [locoscTBOTO
Ha HP Bearapua B lIxeHAH.

Ipyrapo Munwersp, v

Ha 6 cemTeMBpM T.T. 3aM.MEHACTHDA Ha BRHNHVTE pado-
it wa KHIP zp. Mo Yan Cuk, wHQODMADAA NOCIEHUIMTE U BPEMEHHO ympa-
BIABANKTE TOCOACTBAaTA B [IXEeHAH, 38 CAyYad C YeTHDUMATA Kopeilcku
CTYNEHTW ¥ DeuleEyeTO Hua NpaByTencTBOTO Ha KHIP ma oOaBu xp.bormzaHoB
kaTo HexeaaH B KHIP,

0T pasroBopuTe KOKTO BOXMX C IDYTapy OT DasNVuHH
NMOCONCTBA, MPUCHCTBYBa M Ha WHpopMamwArTa, Jo Uau CWK K&sal CAeXHOTO!

" B nocrexxHo BpeMe orHomeruATa Mexxy KHIP u HPB ce-
DPUOBHO CA& HADYNEHW ... 38 TOB& , Ye OBATaPCKOTO MPABATEACTBO IPO-
BexJa NPOBOKAUMOHHW Jelicrsua nportws KHIP, M-BoTo Ha BhHmMHMTE paloTH
pemy Ja Xaje Ta3# MHGODMALMA Mpe) IMIIOMATHYecKuTe NMpPeXCTABNTENH Ha
GDATCKUTE CTPEHH oee

Topa KOETO CTAHA € HemACTEH Cayyall 3a BCHYRM COImamm

CTHYECKYM CTPAHH eee
Ha 5,IXeT.r. mpaBkTENCTBOTO Ha HPG G6e3 KaKBMTO ¥ J&

G0 OCHOBaHMA € M3roHuao nocianvke #He KHIP B COQMA ...

ToBa nellCTBME CepPHO3HO MOZDMBA IPYXECKUTE OTHOMEHMS
uexyy KHIP m HPE ¥ COUMANUCTHYECKATE CTDPAHHM eee

OrHomenuaTe MexIy KHIP u HPB mo mocaemHo BpeMe Gaxa
GPATCKM oo [IpaBrTENCTBOTO Ha HPB mpeZHaMepeHO Npexmpue MEDKM, KO¥=
TO HApymM&BAT OTHONMEHMATA MEXXYy IBeTe CTDaHW.

Mo pemenve Ha li-BoTo Ha BucmeTo oGpasoBanue Ha HHIP
CTYZEETUTE TPAGBANO J& Ce BHPHAT B POIMHATE eee [IOCOACTBOTO CE& Hay=-

uyno, 4e TEe3W CTYNEHTH He XeJadAT Jga Ce 3aBbPHAT ««ollpaBHNTEICTBOTO




<참고 4> 사진 자료
1  한국 방문 (1991년 9월 14일, 왼쪽으로부터 최성동(1), 최동준(2), 이상종(3), 이장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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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피아대학 시절의 이상종 (대학 동창들과 함께)
[image: image3.jpg]



� 김일성은 김을규, 최왈종 등은 총정치국내에서 지방주의와 종파주의를 뿌리박게 하고 정치사업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옳지 못한 ‘리론’을 퍼뜨려 당적사상을 마비시키려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김을규는 길주, 명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종파행동을 하는 지방주의를 일삼았으며 급기야는 인민군대가 길주, 명천 농민운동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힐난하였다. (김일성, “조선인민군의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pp. 71~100). 김을규는 1958년 3월 초에 열린 3월 당전원회의에서 최종학, 최왈종 등과 함께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들이 동요분자로 낙인찍혀 숙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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